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 (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루카 12,40) 

  

미사 시간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26(일) 설 미사(본당 11:00, 공소 17:30) 

▶1/28(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본당 20:00) 

▶2/  1(토) 성모 신심 미사(본당 11:00) 

▶2/  2(일) 주님 봉헌 축일(본당 11:00, 공소 17:30) 

 

◎ 2025 년 초, 제병 및  제주 봉헌 

올 해 사용할 초, 제병및 제주 봉헌은 다음 주 2/ 2(일) 까지 전례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헌금 영수증 배부 

2024 년 헌금 영수증은 복도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자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분과장 하태성 베드로 

 

◎사목회의 

1/31(금) 19:00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구역장 월례 회의 

2/2(일) 미사 후 구역장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교구 특별 헌금 

2/2(일) 신학생 양성 기금 헌금이 있습니다.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철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단체 소식 

▶본당 울뜨레야  2/6(목) 미사 후 친교실 

▶울뜨레야 쇄신피정 

•기간:2025년 2/ 28 (금) 오후 5시 – 3/ 2 (일) 오후 3시  

•St. Francis Centre, 208501 Highway 9, Caledon  

•피정 주제: 동반자  

•참가비: $300  

•준비물: 길잡이, 매일미사책, 묵주, 세면도구, 실내화,    

            방한화 및 외투 장갑  

•마감 및 문의 접수: 2/16(일) 간사 박혜영 수산나 

※신청서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공소 소식 

◎ 이번 주 식사는 성모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1/26(일) 정기 사목회의. 친교 식사 후 회장님댁 

◎1 월 축일자: 송인순 에밀리아나 

 

구역모임 (소식) 

1 구역:1/26(일) 14:00 친교실 

 

친교 식사 

1/26: 1 구역(콩나물 배추 된장국 $5/$3) 

2/ 2: 3 구역                  2/ 9:4 구역                2/16: 5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23 명) 

주일헌금 $1270 교무금 $12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750 

 

◎2 월 축일자 명단(7 명) 

2/ 4 요안나(임성신) 

2/ 5 아가다(주소연, 이금자) 

2/10 스콜라스티카(강영희) 

2/16 아가페(오예선) 

2/18 요한 프라 안젤리코(정이안) 

2/26 이사벨라(이지민) 
 

2025 희년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26 
신낙흥 

마리아 

최두원 스테파노 

박수은 헬레나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인선 젬마 

임연신 비아 

2/ 2 
권희진 

요안나 

이준서 사도요한 이지민 이사벨라    

최아현 베로니카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이인선 젬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성수 베드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9 
이은영 

힐데가르트 
유세진 라파엘, 최다희 보나 

1 독서: 박혜영 수산나         

2 독서: 임연신 비아 

이인선 젬마 

박규혜 카타리나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설                          (2025. 1. 26.) 
제 1 독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6,22-27 

화답송       시편 90(89),2 와 4.5-6.12-13.14 와 16(◎ 17 ㄱ)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제 2 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4,13-15 

복음 환호송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2,35-40 

배움과 체험의 해 

2025 사목지침 

【설 묵상】 
 

김동희 모세 신부 

덕소 협력 사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민족은 해마다 두 차례, 새해 첫날과 음력 1 월 1 일인 설날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이기 때문이겠지요.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에서 말미암은 존재’임을 아는 이들입니다.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기막힌 우연과도 같은 다른 이의 수고와 은혜로움이 있었음을 아는 이들 말입니다. 오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를 겪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봄부터 소쩍새는 / 그렇게 울었나 보다 /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한 송이가 거저 피어나지 않았음을 노래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신 하느님,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 살아갑니다. 돌보아 주신 부모, 나를 감내해 준 

형제자매들, 이끌어 가르쳐 준 고마운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무대가 되어 준 

아름다운 초록 별 우리 공동의 집 지구가 스스로는 황폐해지면서도 지금까지 버텨 주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렇듯 수많은 연결 고리가 합쳐져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건져 올리는 그물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마음 깊이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느님께 

경배와 찬미를 드리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이웃들의 다정한 

친구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입당   416 봉헌    221 성체    165            파견   77 

           

 


